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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생산활동에 접목되고 있으며

(Schwabe and Castellacci, 2020), 특히 최근 등장한 새로운 AI 기술인 Chat 

GPT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며 전방위적으로 도

입되고 있다.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통적으로 근로자들이 수행했던 과업들이 

기계에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의 

자동화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 관심을 고조시켰다(하재영ㆍ권현지, 2021). 선행연

구들은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의 자동화 위험을 추정해내는 한편(Frey and Osborne, 

2013; Arntz et al., 2016; Nedelkoska and Quintini, 2018; Schwabe and 

Castellacci, 2020), 기술발전이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구명

(하재영ㆍ권현지, 2021; 하재영ㆍ이민욱, 2022)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술발전이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

였으나 이는 기술발전이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용가능성과 같은 지표를 통해 

양적으로만 확인했다는 한계가 있었다(Schwabe and Castellacci, 2020). 그러

나 기술발전이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의 질적인 측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

업의 자동화가 미칠 영향의 질적인 측면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웰빙(well- 

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Nazareno and Schiff, 2021). 최근 Nazareno 

and Schiff(2021)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이 만족도, 불안정성 및 건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면서, 사회가 기술발전을 책임감있고 지속

가능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기술적, 생물

학적 역동을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웰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직무만족은 근로자의 주관적 웰빙

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Clark et al., 1996), 직무태도, 동기 및 이직의도 

등 여타 경력 관련 다른 요소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김은석ㆍ정철영, 2010; 황춘호ㆍ김성훈, 2019) 심도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업의 자동화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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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학술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직무만

족이 직업의 자동화가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적 영향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그리고 직업의 자동화 위험이 개별 근로자에게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하재영ㆍ권현지, 2021),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직업의 자동화 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질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연구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과 관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청년 근로자들은 노동시장 이후 경력이 비교적 짧

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구조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

로 알려져 있고(하재영ㆍ권현지, 2021; Nedelkoska and Quintini, 2018),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 다른 연령대의 근로

자 집단에 비하여 자동화 위험에 대한 주관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Schwabe and Castellacci, 2020). 따라서 청년 근로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실

제 노동시장 경험을 확인하는 것은 직업의 자동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는 현시점에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국내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근

로자에게 미칠 질적인 영향을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 메커니즘을 드러

내고자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국내 청년 근로자 자료를 대상으로,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

를 구명함으로써 자동화 위험이 초래할 영향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제고하고, 특별히 근로자의 웰빙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

의 시도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에 대응하여 조직 내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명료화 및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HRD) 측면

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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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술발전과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

급속한 기술발전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을 전방위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

며(Maas, 2019; Aghion et al., 2017), 이에 따라 산업 및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사회적, 윤리적 및 안보적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Maas, 2019; Schiff et al., 2021). 그중에서도 발

전된 기술이 직업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

장 큰 논란이 되어왔다(하재영ㆍ권현지, 2021). 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직업의 자

동화는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미치므로 학술적 및 대중적 

논의의 핵심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Frey and Osborne, 2013; Arntz et al., 2016; 

Nedelkoska and Quintini, 2018; 김세움, 2015; 이시균 외, 2018)에서 기술대

체로 인한 직업의 자동화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을 시도했다. Frey 

and Osborne(2013)은 기술발전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직업은 인식(perception), 

사회적 스킬(social skills), 창의적 스킬(creative skills)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특성에 따른 직업별 자동화 위험도를 산출해냈다. 이에 미국 직업의 47%

가 대체될 것이라는 과격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 후, Arntz et al.(2016)은 하나

의 직업은 다수의 과업으로 구성되었으나, Frey and Osborne(2013)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직업 단위로 자동화 위험을 도출함으로써 상당히 급진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음을 주장했다. 즉, Frey and Osborne(2013)이 채택한 직업단위의 자

동화 위험 예측이 아니라,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단위로 자동화 위험도를 예측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과업이 

다를 수 있다는 점(Autor and Handel, 2013)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직업의 자동화를 예측한 결과, 미국 근로자 중 9%가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

이라는 전망이 도출됨으로써 Frey and Osborne(2013)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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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제시하였다. 이후 Nedelkoska and Quintini(2018)는 Arntz et al.(2016)

을 따라 과업단위에 근거하여 자동화 위험도를 예측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근로자

의 14%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하고, 32%는 중위험군에 속한다고 제시하였다. 한

편, 국내 노동시장의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을 분석한 김세움(2015)과 이시균 외

(2018)에서는 국내 일자리 50% 이상의 일자리가 자동화 위험도가 높다는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술발전에 의한 직업의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재영ㆍ권현지(2021) 연구에서

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에 따른 청년 근로자의 직업이동을 유형화하고,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국내 청년 근로자의 직업이동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구명

하였다. 그러나 하재영ㆍ이민욱(2022)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중고

령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내외 선행연구

들은 주로 기술대체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의 양적 측면에 집중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근로자의 고용에 미칠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

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기술발전 및 이로 인한 직업의 자동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자동화가 미칠 영향력을 질적 및 양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다차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술발전이 근로

자에게 미칠 영향의 질적인 측면을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선행연구의 간극(gap)을 채우고자 

한다.

2.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개별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 등의 

질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근로자의 주요 심리적 변

수로 대두되는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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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동인인 만큼 근로자의 주

관적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직업의 자동화가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일의 미래에 관한 담론에서는 자동화가 반복적인 

일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는 측면과,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일이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 직업이나 작업의 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

는 두 가지의 흐름이 논의되고 있다(Muro et al., 2019; Berg et al., 2018). 그

러나 이를 실제적으로 구명하고 있는 경험적 연구는 최근에서야 수행되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만이 직업의 자동화로 인한 개별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등의 

주관적 인식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경험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Abeliansky 

and Beulmann, 2019; Schwabe and Castellacci, 2020; Nazareno and Schiff, 

2021).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

구들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를 정신건강, 웰빙(well-being) 등으로 명명하

며 새로운 변수로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

족과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Abeliansky and Beulmann(2019)은 직업의 자동화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세워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의 사회경제 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 SOEP)의 12개 건강관련 질

문의 응답자료와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 IFR)의 

2002~2014년 자료를 결합하여 산업용 로봇 집약도와 독일 근로자 정신건강의 관

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로봇 집약도가 1% 증가하면 근로자의 정신건강 점수가 

약 0.007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해 보일 

수 있으나, 로봇 집약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산업 부문을 고려하면 근로자

의 정신건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은 특히 남성과 젊은 근로자에게 두드러졌으며, 과업의 특성이 일상적인 경우에 

자동화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적

인 수행능력은 로봇 집약도와 강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Schwabe and Castellacci(2020)는 산업용 로봇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들

은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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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자의 주요한 심리적 변수인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노르웨이의 Working Life Barometer 2016~2019년 조사에 응답한 

18~67세 10,051명의 응답자료와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 IFR)의 노르웨이 산업용 로봇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를 결합하여 직업

이 대체될 것에 대한 불안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했

다. 이 과정에서‘현재 수행하는 과업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변

수를 더미화하여 사용했고, 이는 대체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

석하여 ‘직업의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의 대용 변수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조사대

상의 40%가 자신의 직업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자동

화로 인한 대체에 대한 두려움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대졸 이하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화 위험에 많이 노출된 동료효과에 기인하여 고숙련 노동자에 비해 낮은 고용

가능성을 인식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즉,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자동

화가 미래에 자신의 과업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직업에 대한 불투명

한 전망으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Nazareno and Schiff(2021)는 자동화 위험도에 따라 직무만족, 스트레스, 건

강의 차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의 웰빙(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했다. 미국 GSS(General Social Survey)의 2002~2018년 조사자료와 Frey and 

Osborne(2013)의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를 결합하여 총 5,718명의 조사자료를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는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

스와 전반적인 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Liu(2023)는 직업의 자동화와 일의 질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했다. 일의 

질을 직무만족과 신체적 웰빙(well-being)으로 구성하여 분석했는데, 직업의 자

동화 위험도와 직업의 만족도 및 건강은 부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득, 학력과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통제 유무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는 덜 건강하고 덜 만족스러운 일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로봇의 도입 등으로 인한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근

로자의 정신건강 또는 웰빙(well-being)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으

며, 대체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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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한국 청년 근로자들의 직업 자동

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은 부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1. 청년 근로자의 직업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은 부적인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다. 

3.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자동화 위험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정적인 영향관계를 갖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라 유추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직무불

안, 자동화로 인한 대체에 대한 두려움, AI 활용 확대에 대한 불안 등의 유사 개념

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의 개념을 살펴보고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정리해보

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근로자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함과 그에 따른 불안을 의미한다. 근로자라는 특성상 직무와 고용에 대한 불안을 

주요하게 느낄 수 있으나, 그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불안과 아직 마주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등을 또한 느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불안과 불확실함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주요한 미래에 대한 불안 중 하나는 직무불안으로서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불안은 직무불안정성이라고도 명명되며 근로

자 자신의 직무 일부 또는 전체가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지속적인 직무유지

에 대해 무기력한 상태(Ashford et al., 1989)로 무력감, 직무상실 가능성, 부정

적 변화 가능성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불안은 직무상실에 대한 불

안과 근로자의 무력감 2가지 측면에서 고려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무력

감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직무상실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부정적 변화 가능성 

등의 맥락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직무불안은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부적인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으며(Ashford et al, 

1989; 박남희ㆍ정지혜, 2019; 장홍연 외, 2019), 미래에 대한 불안의 유사 개념

이라고 여겨지는 직무불안이 직무만족과의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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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작하여 정의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유사한 맥락으로서 인

공지능 활용의 확대와 불안에 대해 연구한 이창섭ㆍ이현정(2019)은 약한 인공지

능에는 업무성과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품지만, 강한 인공지능에는 불안을 많

이 느끼며 태도의 긍정성도 낮아지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

는 불안은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인간은 인공지능

에 의존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양상의 불안이며,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두려움

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대중들의 인식 속 막연한 불안을 살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강하

게 확산할수록 대중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높아진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자동화로 인한 두려움의 영향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들도 살펴볼 수 있다. Schwabe(2019)의 연구에서는 2012~2017년

의 Eurobarometer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동화로 인한 대체에 대한 두려움과 근

로자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로 측정됨)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대체

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력의 크기는 연령에 따라 크

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편향 및 직무양극화 모델에 따라 젊은 근로자

는 교체를 미래의 직업기회에 대한 가능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고령 근로자

는 교체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긍정적인 기술발전으로 간주했다. 즉, 근로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고 예상하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직업의 자동화가 보다 위협

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Schwabe and Castellacci(2020)의 연구에서는 로봇 집약도와 직업의 자동화

로 인한 대체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는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직업의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는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로 인한 대체에 대한 두려움이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

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구명하지 않았지만,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연구는 직업의 자동화

로 인한 ‘불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0과 1로 코딩한 더미변

수를 활용한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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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측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봇의 집약도가 근로자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Abeliansky and Beulmann 

(2019)은 로봇의 확산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미래에 임

금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

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직업의 자동화와 유사 개념인 로봇 집약도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의 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체의 두려움은 직무만족과 근로자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Schwabe, 

2019; Schwabe and Castellacci, 2020).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유사 개념

인 직무불안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Ashford et al, 1989; 박남희ㆍ

정지혜, 2019),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은 인공지능의 확산이 강해지는 경우 그 불

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창섭ㆍ이현정, 2019)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한 유사 개념들을 살

펴본 결과를 토대로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사이를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매개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

족 관계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그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가설 2.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년 근로자의 직업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패널(Youth Panel : YP)을 활용하여 직업의 자동화 위험

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청년패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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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청년패널 14차년도(2020년) 자료이며, 이 중 근로

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패널은 청년의 사회 및 경제활동, 학교

생활, 가정배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청년고용과 관련된 연구, 정책 및 

실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청년패널은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14년간의 추적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표본 규모는 총 10,206명이나, 14차년도(2020년도) 자료

에 응답한 대상 및 근로자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총 4,363명이 분석에 투입되

었다.

3. 분석절차 및 방법

가. 자료코딩

이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rey and Osborne(2013)의 자동화 위험도를 

활용하였다. Frey and Osborne(2013)이 도출한 미국의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 SOC) 직업코드별 자동화 위험도를 국제표준직

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 ISCO)에 연

계하고, 이를 다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연계한 후, 이를 다시 분석대상인 

청년패널(YP)의 KECO에 연계하여 KECO 코드별 자동화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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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간 연계를 위한 KECO 코드는 세분류(4자리) 수준에서 투입되었으며, 

KECO 코드 1개당 SOC 코드가 여러개 매칭됨에 따라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 값

이 여러개 매칭되는 경우, 1개의 KECO 코드에 할당된 여러개 자동화 위험도 값

을 단순평균 내어 해당 KECO 코드의 자동화 위험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KECO 세분류 코드와 자동화 위험도 값을 연계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표 1 참조). 

<표 1> KECO 세분류 코드 및 자동화 위험도 연계 예시

SOC
F & O(2013) 
자동화 위험도

ISCO
KSCO 

세분류(4자리)
KECO 

세분류(4자리)

11-1021 .16 1346 1320 0124

11-3031  .069 1346 1320 0124

13-1011 .24 3339 2881 4171

13-1051 .57 3339 2881 4171

13-1199 .23 3339 2881 4171

13-2099 .33 3339 2881 4171

  주 : 연계표 구축 이후 KECO 세분류 코드별로 자동화 위험도의 평균을 산출.

나. 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는 기존에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활용된 Aroin 혹은 Sobel Test 방법보

다 매개효과 검증에 적합하다(Hayes, 2013). 일반 회귀분석에서 활용되는 최소자

승법(Ordinary Least Squares) 추정 시 정규성 가정이 필요하나, Process Macro

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기반한 비모수적 접근을 활용하므로 이러한 점을 해

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은 총 3단

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 및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각 

경로에서 나타나는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검증한다. Process 

Macro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를 통한 매개효과를 부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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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핑 기법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R 

4.2.1을 활용하였다.

4. 측정변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현 직장 업무내용 만족도로 측정하였고, 1~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에 따라 수행하는 업

무 자체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기에 근로자가 속한 조직과 관련한 직무만족의 

하위 범주인 임금, 대인관계, 복지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업무 전반에 대한 만

족도만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로 KECO 세분류 

직업코드별 자동화 위험도 값을 투입하였다. 매개변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한 적이 있다.’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1~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연령은 14차년도 기준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소득은 현 직장 월 임금을 만 원 단위로 측정하였고, 정규직 

여부는 비정규직(0), 정규직(1)으로 측정하였다. 기업체 규모는 1~299명(1), 300~ 

999명(2), 1,000명(3)으로 구분하고 1~300명을 기준변수로 삼아 더미화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1), 전문대 졸업(2), 대학 졸업(3), 석사학위 이상(4)으

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변수로 삼아 더미화하였다. 산업군은 비제

조업(0), 제조업(1)으로 측정하였다. 

<표 2> 측정변수

측정내용

종속
변수

직무만족
현 직장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만족하지 못한다, 3=보통이다, 
4=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

독립
변수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

KECO 세분류 직업코드별 자동화 위험도 값

매개
변수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한 적이 있다.
1=전혀 없다, 2=간혹 있다, 3=종종 여러 번, 4=거의 매번, 
5=언제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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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측정내용

통제
변수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 14차년도 만 나이

학력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전문대 졸업, 3=대학 졸업, 
4=석사학위 이상 ※ 더미화하여 사용

월평균 소득 현직장 임금(만 원)

정규직 여부 0=비정규직, 1=정규직

기업체 규모
1=1~300명, 2=300~999명, 3=1,000명 이상 
※ 더미화하여 사용

산업군 0=비제조업, 1=제조업 ※ 더미화하여 사용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56.77%, 여성 

43.23%였으며, 평균연령은 33.95세, 학력은 석사학위 이상 5.80%, 대졸 55.63%, 

전문대졸 22.21%, 고졸 이하 16.36%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7만 원이었

으며, 정규직은  87.58%, 비정규직은 12.42%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는 1~299

명 62.13%, 300~999명 11.60%, 1,000명 이상 26.27%로 나타났다. 산업군은 

제조업 23.61%, 비제조업 76.39%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세, 원)

빈도 비율

성별
남 2,477   56.77

여 1,886   43.23  

학력
(14차
년도)

고졸 이하 714 16.36

전문대졸 969    22.21 

대졸 2,427   55.63   

석사학위 이상 253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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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빈도 비율

정규직 
여부

정규직  3,821  87.58

비정규직  542 12.42

기업체 
규모 

1~299명  2,711 62.13
300~999명  506 11.60
1,000명 이상  1,146 26.27

산업군
제조업   1,030 23.61

비제조업  3,333 76.39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평균연령(14차년도) 33.95 4.44 26 42 0.23 1.73

월평균 소득 3,071,553 127.3105 200,000 14,166,670 1.54 7.59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에서 서로 상관이 있었

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자동화 위험도(γ=-.161, p<.001) 및 미래에 대한 불

안(γ=-.187,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

동화 위험도(γ=.045,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가 모두 .9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대

상의 주요 변인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자동화 위험도의 분포는 .003~ 

.99 사이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6(sd=.35)이었다. 연구대상의 직무만족 

평균은 3.64(sd=.70)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1.76(sd=.92)으로 나타났다. 변

수들의 왜도 및 첨도는 각각의 절댓값이 2.0과 7.0을 넘지 않아 변수 분포에 이상

이 없음을 확인했다(Finney and DiStefano, 2013). 

<표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N=4,882)

1. 2. 3. M sd 최소 최대 왜도 첨도

1. 자동화 
위험도

1 0.56 .35 .003 .99 -.39 1.56

2. 직무
만족

-.161*** 1 3.64 .70 1 5 -.74 4.40

3. 미래에 
대한 
불안

 .045** -.187*** 1 1.76 .92 1 5 1.23 4.23

  주 : 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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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근로자 직업만족도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Hayes(2013)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에 직무만족을, 독립변인에 

자동화 위험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매개변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투입하였으

며, 인구통계적 특성의 통제변인 처리를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규직 

여부, 기업체 규모를 더미화하여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설

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

해 연구결과를 3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 분석결과 자동화 위험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17, p<.01).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성

별, 학력 그리고 산업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월평균 소득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B=-.000, 

p<.001). 정규직 여부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미래에 대한 불

안이 .13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135, p<.01), 기업체 규모의 경우 

300명 미만 기업체에 비하여 1,0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11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11, p<.01).

 

<표 5> 자동화 위험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B  se t

constant 2.126*** - .124 17.212

자동화 위험도  .117**  .045 .041  2.848

연령 -.006 -.030 .003 -1.890

월평균 소득  .000** -.056 .000 -2.928

성별(ref. 남성) 여성 -.001  .000 .030 -.020

정규직 여부 
(ref. 비정규직)

정규직 -.135** -.049 .043 -3.116

학력
(ref. 고졸 이하)

전문대졸 -.007 -.003 .045 -.145

 .074  .040 .041 1.806대졸

석사학위 
이상

 .042  .011 .070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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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B  se t

기업체 규모
(ref. 300명 미만)

300~999명 -.044 -.015 .045 -.977

1,000명 
이상

-.111** -.054 .034 -3.235

산업군
(ref. 비제조업)

제조업  .016  .008 .034  .482

R2 .015

F 5.853

  주 : 1) * p<0.05, ** p<0.01, *** p<0.001.

     2) constant의 표준화 계숫값은 R 3.6.1. process macro package에서 제공되

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음.

2단계 분석에서는 자동화 위험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투입하고 종속변

수인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분석결과, 자동화 위험도는 직무만족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B=-.24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고, 미래에 대한 불

안은 직무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13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했다.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연령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

득은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B=.001, p<.001), 정규직 여부의 경우 비정

규직에 비하여 정규직의 경우 직무만족이 .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2, 

p<.001).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에 비해 대졸의 직무만족이 .135만큼 증가

했으며(B=.135, p<.001),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222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B=.222, p<.001). 산업군의 경우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직무만족이 .068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8, p<.01). 

<표 6> 자동화 위험도 및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

B  se t

constant 3.580*** .094  38.205

자동화 위험도 -.245*** -.122 .030  -8.117

미래에 대한 불안 -.130*** -.170 .011 -11.658

연령  .000  .001 .002    .073

소득  .001***  .091 .000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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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B  se t

성별 (ref. 남성) 여성  .041  .029 .022   1.891

정규직 여부 
(ref. 비정규직)

정규직  .200***  .094 .032   6.305

학력
(ref. 고졸 이하)

전문대졸  .030  .018 .033    .887

 .135***  .096 .030   4.501대졸

석사학위 이상  .222***  .074 .052   4.297

기업체 규모
(ref. 300명 미만)

300~999명  .006  .003 .033    .190

1,000명 이상 -.013 -.008 .025   -.506

산업군
(ref. 비제조업)

제조업 -.068** -.041 .025  -2.751

R2 .09

F 35.885

  주 : 1) * p<0.05, ** p<0.01, *** p<0.001.

     2) constant의 표준화 계숫값은 R 3.6.1. process macro package에서 제공되

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음.

1단계 및 2단계의 직접효과 분석에 기반하여, 자동화 위험도의 효과 분해 및 

각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란 기존 표본으로부터 무작위(random) 반복 

추출을 시행하여 무선(random) 표본을 형성함으로써 통계적 오차를 검증하는 것

(Shrout and Bolger, 2002)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 적용 시, 무작위 반복추

출 표본수는 10,000개, 유의성 검증을 위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표 7>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화 위험도가 직무만족에 미치

는 총 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260, 

LLCI~ULCI=-.321~-.200). 하한값 및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화 위험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95%의 신뢰구간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B=-.245, LLCI~ULCI 

=-.305~-.186). 또한,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도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015, LLCI~ULCI=-.026~ 

-.005). 종합하면, 자동화 위험도는 직무만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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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효과분해 및 유의성 검정

Effect B se t
95%

LLCI ULCI

총 효과
(자동화 위험도→직무만족)

-.260 .031 -8.497 -.321 -.200

직접효과
(자동화 위험도→직무만족)

-.245  .030 -8.117 -.305 -.186

간접효과
(자동화 위험도→미래에 대한 

불안→직무만족)
-.015

Boot SE
-.026 -.005

.006

  주 : 1) Bootstrap Sample=10,000.

     2) * p<0.05, ** p<0.01, *** p<0.001.

     3) 간접효과의 t값은 R 3.6.1. process macro package에서 제공되지 않아 기

재하지 않았음.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한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 

통계모형

  주 : * p<0.05, ** p<0.01, *** p<0.001.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청년패널(YP)의 14차년도(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근로자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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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질적

인 측면을 한국적 맥락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제적 영향

력의 맥락에서만 논의되던 직업의 자동화 연구를 비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질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기에, 직업의 자동화가 미치는 

질적인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간극(gap)을 메우고 후속연

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근로자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는 직무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직업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감소한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직업의 자동화가 근로자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Muro et al., 2019; Berg et al., 2018),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된 연구의 흐름(Abeliansky and Beulmann, 

2019; Schwabe and Castellacci, 2020)과 맥을 같이한다. 자동화 위험도가 높

은 직업에 종사할수록, 일터에서 경험하는 실제 자동화의 정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덜 생산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어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악화될 수 있다(Abeliansky and Beulmann, 2019). 직무만족은 근로자

의 주관적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Clark et al., 1996) 근로자의 여타 

경력관련 변수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

가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업의 자동화가 초래하는 비금전적

인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Abeliansky and Beulmann, 2019)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 및 조직 차원에서 직업의 자동화에 따른 직업이동 및 고용대체(실직)

에 집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 개별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근로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한다. 그동안 직업의 자동화 위험이 근로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구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동화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직업군들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은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은 기술대체 및 직업의 자동화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하재영ㆍ권현지, 2021). 따라서 이 연구는, 

직업의 자동화 위험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학술적 및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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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가정을 구체적인 변수로 조작하고, 이를 검증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또한, 도구변수를 활용했던 Schwabe and Castellacci(2020)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분매개 효과를 가정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추정을 

통해 자동화 위험도와 직무만족 관계의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셋째, 통제변인 중 기업체 규모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력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기업체 규모가 대기업에 가까울

수록(1,000명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낮게 느끼는 결과는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더 높게 느낀다는 잡코리아

(2022)의 실증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잡코리아(2022)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 여건

이 좋지 않을수록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

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하여 회사 경영여건이 좋지 않고, 성과가 좋

지 않으므로, 고용불안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소기업 근로자 집단에서 

중견 및 대기업 근로자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술대체 및 직업의 자동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목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결과는 인적자본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인적자

본이론에서는 학력을 인적자본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높은 학력수준과 같이 인

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직무만족이 높

아진다고 설명한다(Allen and De Weert, 2007). 이러한 인적자본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다는 것은 인적자본 수준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직

무만족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력수준이 비교

적 낮은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일터 적응과 주관적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청년 근로자들은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는 전문대졸 미만의 저학력 근로자들을 위해 조직적 및 정책

적 지원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

며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청년패널



  노동정책연구ㆍ2023년 제23권 제4호210

(YP) 자료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으로(87.6%) 정규직이 과다 표집

된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정규직 비중을 보정한 청년패널 표본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패

널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의 자동화 위험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동화가 초래할 미래에 대해 근로자가 가지고 있

는 불안을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변수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해

당 변수는 엄밀히 말해서 ‘미래에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 것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

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일의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방위적인 변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의 

변화 및 직업의 자동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대리변수

(proxy)로 쓰일 수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보

다 엄격하게 정제된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조작적 정의를 26~42세로 정의하였으나, 

청년 연령의 기준은 정책적 및 학술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정성지ㆍ하재영, 

2019).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존 정책 및 학술적 관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범위를 재설정하거나 청년층의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청년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직업의 자동화 위험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동인

으로서 기술을 바라보았으며, 기술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무게중심을 두어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략적 선택론 또는 사회문화결정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기술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직무만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경력개

발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직업의 자동화 위험도에 대한 보다 확대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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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the Fu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Automation Risk and 

Young Workers' Job Satisfaction

Jeon, HyerinㆍHa, Jaeyoung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ssess how fear of the 

future functions as a medi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job automation and young workers’ job satisfaction. We attempted 

to validate the qualitative impact of occupational automation risk on 

workers in the Korean environment through this investigation. Data 

from the 14th year of the youth panel(2020) were used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goal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Process Macro Model 4 by Hayes(2013).

The study’s finding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young workers’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impacted by the risk of job 

automa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job automation 

and job satisfaction is mediated by young workers’ anxiety about their 

future. Third, among the control factors, the academic background 

had a favorable impact on job satisfaction, while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fear of the future. The research’s 

findings were used to develop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Keywords : young workers, automation risk, job satisfaction and fear of 

the future 


